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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sleep duration 
and sleep time poverty in terms of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characteristics, and time 
use. A series of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on children’s time use in two-parent families 
based on the 2013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One major finding is that 
children’s sleep duration and the probability of having a sleep time poverty are related 
to their mothers’ job classification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sleep time 
and the sleep time poverty are similar in term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time use. The mother’s job classification, family income, number of younger siblings, 
number of older siblings, children’s private tutoring hours, computer game hours, and TV 
hou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sleep time and the 
probability of having a sleep time poverty. However, the factor with greatest influence  
on sleep time duration is private tutoring hours and the factor most affecting sleep time 
poverty is computer game hours. The mother’s job classification is a relatively powerful 
determinant for predicting her children’s sleep duration and sleep tim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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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생활시간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가족자

원이다.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시간사용 연구의 대

부분은 성인들(주부, 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시

간사용을 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가정 관련 학

회지들의 시간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80% 이

상이 성인(성인, 노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7%였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에 그쳤다(서종수ㆍ조희금, 2015). 

이러한 조사대상의 편중은 가정자원으로서 시간

에 대한 이해가 성인 중심의 협소하고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대상의 확대

가 필요하다(김외숙, 2015; 서종수ㆍ조희금, 2015). 

또한 아동 시간사용 연구의 부족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 건강가정의 관점에

서 가정의 시간자원관리 의사결정에 아동의 시간

사용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동안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가

사노동시간 연구 결과들이 활용되어 왔다면, 부모 

자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성

인의 시간사용 연구뿐만 아니라 아동의 시간사용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시간사용 연구의 조사대상이 성인에 집중되었

던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시간일

지법 등)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

운 부분이 많고, 연구에 사용가능한 시간조사 자

료들(국민생활시간조사 등)에서 성인을 추출하기

가 용이하기 때문이다(고선강ㆍ김영순, 2015; 서

종수ㆍ조희금, 2015).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으로 시간을 조사한 자료들이 공개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아동의 시간사용 연구들(강한나ㆍ박혜

원, 2013; 고선강ㆍ김영순, 2015; 김지희, 2012; 박

정윤ㆍ전유진, 2016; 정혜지ㆍ주은선, 2017)이 활

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자원경영학의 아동 생활시간 연구에서 주

목할 점은 가정 구성원 각각의 생활시간은 다른 

구성원의 생활시간과 가족의 특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가 주중에 여가시간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주요한 요인 중

에 하나는 미취학자녀의 수이다. 미취학자녀가 많

을수록 부모는 여가시간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서지원, 2015). 미취학자녀에 따라 맞벌

이 부모의 주중과 주말 생활시간 사용이 달라진

다(김외숙 외, 2016). 아버지의 퇴근시간이 얼마나 

규칙적인가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놀이하는 시

간,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조희금, 2016). 이렇듯 부모의 시간은 자녀의 특

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녀의 시간은 부모의 특

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가족자원경

영학의 아동 생활시간 연구는 가정을 하나의 분

석단위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 가족원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여 가정 전체의 시간자원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 정책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아동의 생활시간 연구들의 대다수는 아동의 전

반적인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거나, 특정 시간

(예, 여가시간, 보육시간, 학습시간 등)에 주목하여 

아동 시간사용을 연구하였다(강인자ㆍ김혜연, 2005). 

특히 가족자원경영학의 대다수 연구들이 아동의 

학습시간, 여가시간을 다루었을 뿐, 상대적으로 

아동의 수면시간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수면시간은 학습시간이나 여가시간과 비교하여 

아동이 자율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

은 생리적 시간에 속하여 가족자원경영학의 생활

시간 연구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정한 수면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학계에서는 아동의 

생활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수면은 

아동의 물리적 성장, 행동 발달, 감정적 발달에 영

향을 미치며, 인지 기능, 학습, 주의력 등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최용락 외, 2009) 미

국 수면재단(American Sleep Foundation)에서는 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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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아동의 적정 권장수면시간을 9시간~ 11시간 사

이로 권고하였다. 최근 미국수면의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는 소아들

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적정 수면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학령기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은 9시간~12시간으로 권고하였다(Paruthi 

et al., 2016). 연구자들은 864편의 논문을 분석하

여 수면시간과 건강의 연관성을 지지하였는데, 아

동들에게 권고한 수면시간이 꾸준히 지켜진다면 

건강한 생활(삶의 질 향상, 정신건강 증진, 집중력 

향상, 학습과 기억에 긍정적 영향 등)이 가능하지

만, 권고한 시간 보다 수면시간이 적어진다면 주

의력 행동장애, 학습과 기억의 문제, 고혈압, 비

만, 당뇨, 정신건강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적정한 수면시간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우리

나라의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적정한 수면시

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자료를 분석

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주중 평균 수

면시간은 9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8시간 56분, 주

말 평균 수면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나타났다. 학

년이 올라가고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수면시간은 

줄어든다(정은주ㆍ장미, 2014).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초

등학생의 수면시간은 평균 9시간 3분, 중학생은 8

시간 18분, 고등학생은 7시간 29분의 순으로 나타

났다(통계청, 2015). 

우리나라 아동들이 적정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

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은 환경적 요인이다. 빠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과다한 학습시간은 충분한 

수면시간을 방해한다(정은주ㆍ장미, 2014). 하루 24

시간 중에 학교에서 보내는 학습시간, 방과 후 사

교육 시간,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를 하는 시간 

등 학습과 관련된 시간을 제외하면 아동들이 자

기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학

습과 관련된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생활시간

과 비교해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시간

을 줄이게 된다. 한편 아동의 수면시간은 가족원

의 생활양식 및 시간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수면시간에 관한 규칙(예,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을 정한 가정들

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은 아동 스스로 정하지 않

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이

수진, 2015).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늦은 퇴

근은 늦은 저녁식사 시간과 늦은 취침시간으로 연

결되고 아동의 취침시간 규칙도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으로 설정될 것이다. 부모가 아침 일찍 출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직장 노동

시간 때문에 이른 기상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수면시간은 부모의 생

활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아동의 수면시간은 부모의 생활양식, 

가족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가족자원

경영학 관점에서 가족의 특성과 아동의 수면시간

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미국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수면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로 사회, 환경적 요인들로 물리적 

수면환경(공간, 소음, 침대 함께 쓰기 등)도 중요하

지만, 가족 특성(가족수, 연령, 형제들의 건강상태 

등), 생활양식, 사회경제적 지위도 고려해야할 중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최용락 외, 2009). 가

족자원경영학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과 생활의 특성

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적정 수면시간 확보를 위한 가족과 사회

적 차원의 노력, 정책적 지원의 기초 자료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정한 수면시간은 필수

적인 요소임에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현

실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의 특성, 아

동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간에서 찾아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생활단위로서 가정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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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특성이 아동의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아동의 특성과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이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

곤에 미치는 영향력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가족자원경영학의 관점에서 아동의 수면시간

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

는 건강한 자녀 양육에 가족자원경영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우리나라 아동의 적정수면시간 확

보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지원의 근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수면시

간에 시간빈곤의 개념을 적용하는 탐색적 연구로

서 시간빈곤 연구 분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아동의 수면시간

아동의 수면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수면시간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Paruthi et al., 2016), 아동의 수면시간을 가족자

원경영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드물다. 제주

도의 초등학교 5-6학년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강

인자와 김혜연(2005)은 생활시간의 한 부분으로 

수면시간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통계청의 생활시

간 행동분류를 기초로 아동의 생활시간을 생리적 

시간, 학업시간, 가사시간, 교제 및 여가시간, 이

동시간, 기타 시간으로 대분류하였고, 생리적 시

간의 세부항목으로 수면시간 조사하여 아동의 특

성에 따른 수면시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고선강

과 김영순(2015)은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자

료의 생활시간 분류에 따라 아동의 수면시간을 

연구하였는데, 가족 형태(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따른 아동의 수면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아동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관한 연구들, 아동의 

다른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들도 함께 검토

하여 아동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가족의 특성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생활

시간 사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어머

니의 학력과 아동의 수면시간의 차이를 발견한 

연구도 있다. 정혜지와 주은선(2017)의 연구에서

도 어머니의 학력이 중학교 1학년 자녀들의 사교

육시간과 혼자공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사교육시간과 혼자공부시간은 늘어났

다. 반면 박정윤과 전유진(2016)은 초등학교 4학

년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유활동 시간을 

연구했는데,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유

활동 시간량이 많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인자와 김혜연(2005)은 부모의 학력에 따른 초등

학생 생활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

의 수면시간, 학원활동 시간, 가정학습 시간, 가사

시간, TV 시청시간, 쇼핑시간에서 나타났다. 아버

지의 학력에 따라 학습시간, 가사시간, TV 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교제활동 시간의 차이도 

발견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고

졸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자녀의 수면시간이 더 

길었다. 

세분화된 부모의 직업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드물다. 몇몇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 또는 부모의 맞벌

이 여부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어머니의 직업 특성에 따른 아동의 

수면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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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지와 주은선(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맞

벌이 여부가 사교육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으나, 혼자공부 시간에는 

영향을 주었는데 비맞벌이 가정 자녀와 비교하여 

맞벌이 가정 자녀의 혼자공부 시간이 더 적었다. 

반면 박정윤과 전유진(2016)은 아버지와 어머니

의 근로 여부의 자녀 공부시간, 자유활동 시간량

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

다. 어머니의 취업과 수면시간의 관계를 연구한 

강인자와 김혜연(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

업 여부에 따라 자녀의 수면시간, 개인위생시간, 

학업시간, TV시청 시간, 나들이 시간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의 수면시간은 길었다. 반면 고선강과 

김영순(2015)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

이 비맞벌이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주중 수면

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아동의 생활시간의 차이를 만드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강한나와 박

혜원(2011)은 부모의 소득을 4분위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속한 23개월~31개월 영유아의 생활시간 

사용을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영유아가 친

구 또는 양육자와 노는 시간이 소득 4분위 집단

에 속한 영유아가 소득 1분위 집단에 속한 영유

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도 소득 4분위와 소득 1분

위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부모의 소득이 낮은 경우 TV 또는 비디오에 노출

되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진미정(2008)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원강습 시간, 혼자공부 시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혼자공부 시간과 학원강습 시간

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정혜지와 주은선(2017)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시간과 혼자공부시간이 많았다.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생활시간 추이를 연구한 정은주와 장미(2014)도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집단 청

소년의 학원이나 과외 학습 시간이 더 길고, 컴퓨

터게임과 TV 시청시간은 더 적다고 하였다.

2) 아동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특성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동의 성별이다. 진미정(2008)의 연구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

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비

교하여 학원 강습시간은 적고 혼자공부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박정윤과 전유진(2016)도 여학생

이 남학생 보다 공부시간이 더 많다는 결과를 발

표하였다. 강인자와 김혜연(2005)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가 나타

났는데, 여학생의 경우 생리적 시간, 가사시간, 쇼

핑시간, 문화행사 시간이 더 많았고, 남학생의 경

우 컴퓨터 사용시간, 운동 및 놀이 시간, 야외활

동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그

러나 성별에 따른 수면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을 연구

한 김경호(2017)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시간과 컴

퓨터 사용 시간 등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에 따른 

평일 수면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자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남자 고등학생의 평일 수면

시간이 유의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생활시간

아동의 TV 시청시간, 컴퓨터를 하는 시간과 수

면시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TV 시청시

간이 늘어나면 수면 장애를 더 잘 경험하고, TV 

시청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수면시간이 줄어든

다고 한다. 컴퓨터 게임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으

로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기상시각도 늦어져 결국 

수면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저녁 8시 이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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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면 수면 시간이 감소된다고 보고한 연구

도 있다(Owens et al., 1999; Van den Bulck, 2004; 

BaHammam et al., 2006; 최용락 외(2009)에서 재

인용).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면시간과 수면양상을 

연구한 최용락 외(2009)의 연구는 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TV 

시청시간이 적은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수면잠복기가 길고 수면시간이 적었으며, 컴퓨터

와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늦은 시간까지 사용

하는 집단의 수면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학원 과외수업을 

받는 시간이 긴 집단의 수면시간이 적다는 결과

가 나왔는데, 연구자들은 외국 아동들과 달리 우

리나라 아동들의 학업에 대한 요구(학원, 과외 

등)가 아동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다른 생활시간의 영향력이 상반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자료의 고등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연구한 강현구, 

정수지와 이순형(2014)은 고등학생의 학업시간

(학교숙제 시간, 학원 과외시간, 자율적 학습시간) 

증가는 수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도 길었다고 보고하

였다. 연구자들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고등학

생의 경우 학업시간이 긴 학생들이 컴퓨터 이용

시간이 짧았고, 수면시간도 짧게 나타나 학업시간

이 컴퓨터 이용시간을 매개로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 김경호(2017)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연구하였다. 평일 고등학

생들의 학원 과외 숙제시간, 기타 공부시간이 길

수록 수면시간은 유의미하게 짧았고, TV 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게임 오락시간이 길수록 수면

시간은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나 강현구 외(2014)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휴일의 

경우 학업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이 짧았으나, 

TV 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게임 오락시간의 

수면시간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천희영(2015)의 연구에서

는 남아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 정도에 따른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일주일간 스마트폰 이용 

정도가 높은 집단이 스마트폰 이용 정도가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수면시간이 더 길었다. 

2.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

시간빈곤(time poverty)은 소득빈곤(income poverty) 

개념을 시간 사용에 적용한 것이다. 빈곤은 일반

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자원이 일정한 기

준과 비교하여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시간 연

구에도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의 시간 사

용이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결핍된 상태를 시

간빈곤로 간주한다. 시간빈곤 개념은 시간사용의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정책에 적용하는데 유용하

다. 시간빈곤의 적용은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

이 시간빈곤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특

정 집단의 시간빈곤 경험율을 공표할 수 있어, 한 

사회의 시간사용의 문제 및 관련 이슈들을 보다 

선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시간빈곤의 기준(threshold)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

적 배경과 시간 사용 주체(예, 성인, 아동, 노인 등)

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하므로 어떤 기준이 적합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시간빈곤의 기준은 소득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들을 차용한다. Kalenkoski, Hamrick & Andrews 

(2011)는 소득빈곤 기준을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시간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주관적 측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

이 시간부족이나 시간압박을 느낀다면 시간빈곤으

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객관적 측정 방법이

다. 개인정비, 시장노동, 가사노동 후에 휴식, 여

가 또는 다른 활동들에 필요한 시간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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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빈곤의 기준을 정한다. 개인의 시간 사용을 

특정 표준과 비교하는 방법인데, 특정 표준을 절

대적으로 정하는가, 상대적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시간빈곤의 기준이 달라진다. 절대적 기준으로 시

간빈곤을 설정하려면 특정 활동을 하는데 최소로 

필요로 하는 시간 기준을 찾아야 한다(Kalenkoski et 

al., 2011). 예를 들면 소득빈곤을 절대적 기준 방

법으로 정하기 위해서 특정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계측된 금액을 소

득빈곤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 방법

으로 시간빈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활동

에 필요한 최소시간에 대한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

다. 특정 활동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개인의 특성

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광범

위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선강과 김

영순(2015)은 우리나라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율

을 측정하는데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객관적 측정에 상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체 인구의 특정 활동 시간 분포의 중앙값

(50%)을 기준으로 시간빈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다 (Kalenkoski et al., 2011). 예를 들면 여가시간 

빈곤 기준은 전체 인구의 여가시간 분포의 중앙값

(50%) 이하 또는 여가시간 중앙값의 60%, 70% 이

하 등에 해당하면 여가시간 빈곤으로 보는 것이

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시간빈곤을 연구한 

서지원(2015)은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시간빈

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동시간 중앙값의 

150% 이상을 노동시간 빈곤으로, 여가시간의 중

앙값의 50% 이하를 여가시간 빈곤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간빈곤 개념은 성인들, 특히 여성의 시간빈

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여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일하는 부모들의 시간부족 

등에 시간빈곤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대다수이

다(Harvey & Mukhopadhay, 2007; Ringhofer, 2015; 

Zilanawala, 2014). 선행연구들은 시간빈곤을 하루 

24시간 중 자유재량 시간의 비중, 노동시간과 자

유재량 시간의 비율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접근을 

아동의 시간빈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

한 논의와 연구가 요구된다. 성인의 시간빈곤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자유재량 시간량을 아동의 시

간빈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동의 자유재

량 시간에 컴퓨터 게임시간, TV시청 시간이 포함

되는데 자유재량 시간이 많은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실

정이다. 현실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요구되

는 특정시간(예, 수면시간, 놀이시간 등)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연구되어 있다면, 시간빈곤의 절대

적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의 시간빈곤을 연구할 

수 있다(고선강ㆍ김영순,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생활시간 중 수면시간은 다른 시간들과 비

교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최소 권장 

수면시간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절대적 기준

을 적용한 시간빈곤 연구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부족한 수면시간은 아동의 신체적 건

강, 정신적 건강, 성장과 발달의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Lewin et al., 2016). 소아과학에서는 아동

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적한 수면시간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Strauch & 

Meier(1988)는 10세 이상 청소년의 최소 권장 수

면시간은 9시간이라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최근

에는 개인 연구자들의 적정 수면시간에 대한 연

구들을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학계의 시

도가 이어져 왔고, 적정 수면시간(optimal sleep)을 

권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구의 근거들이 확

보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Matricciani et al., 2013; Lewin, et al., 2016). 2016년

에 미국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학령기 아동(만7

세-만12세)의 적정 수면시간의 권고기준은 이러

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는데, 수면시간 연

구의 전문가들이 수면시간과 관련된 864편의 논

문을 분석하여 설정한 것이다(Paruth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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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

라 증거 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을 위해 

과학적 연구 논문들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이전에 발표된 권고기준보다 더 정교하다

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미국수면학회(the Sleep 

Research society), 미국수면의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의 승인을 거쳤다

(Lewis et al., 2016).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의 절

대적 기준으로 많은 연구의 축적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아동의 최소 적정수면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찾고, 가족의 특성, 

아동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족의 특성, 아동의 특성, 아동

의 생활시간의 아동의 수면시간에 대한 상

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인가? 가족의 특성, 아동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간의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주관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1패

널 4차년도(2013) 데이터이다. 초1패널은 2010년

도에 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시작한 것으로 2013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패널 아동들을 대상으로 4차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동의 보호자

가 생활시간 사용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초등학교 4학년(4차년도)부터 대상 아동 스스로 

생활시간 문항을 답하였다. 초1패널 4차년도 데

이터 중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

의 학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연구표본에서 제외

하였다. 부와 모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

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들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어 본 

연구의 표본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762명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수면시간은 조사대상 아동들의 응답한 취침시

각과 기상시각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조사대상자

는 ‘학생은 이번 학기에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

에 일어났습니까?’라는 질문에 학교에 가는 날과 

가지 않는 날을 구분하여 각각 취침시각과 기상

시각을 기록하였다. 

수면시간 빈곤은 평일 수면시간이 9시간 미만인 

경우를 수면시간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수면시간 

빈곤의 기준은 시간빈곤의 접근 방법 중 절대적 기준 

방법(Kalenkoski et al., 2011)을 적용하였다. 절대

적 기준 방법으로 시간빈곤을 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활동에 필요한 최소시간에 대한 계측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 자료로 미국수면의학회에

서 2016년에 발표한 학령기 아동(만7세-만12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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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면시간의 권고기준을 사용하였다(Paruthi 

et al., 2016). 한국 아동들을 위한 적정 수면시간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국수면의학회

의 아동 수면시간 권고기준을 활용하였는데, 전문

가들이 수면시간과 관련된 864편의 논문을 분석

하여 증거 기반 실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하였다 (Paruthi et al., 2016).또한 수면관련 권

위 있는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거친 권고기준

(Lewis et al., 2016)으로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의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학령기 아동(만7세-만12

세)의 적정 수면시간의 권고기준은 9시간~12시간

인데, 시간빈곤의 절대적 기준 설정이 특정 활동

에 필요한 최소시간이므로 권고기준의 최소시간

인 9시간을 수면시간 빈곤의 기준(threshold)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일 수면시간을 계산

하여 9시간 미만이면 수면시간 빈곤으로 정의하

고 1로 코딩하였고, 9시간 이상이면 수면시간 빈

곤이 아님으로 정의하고 0으로 코딩하였다. 

2) 독립변수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어머니 학력, 

어머니 직업, 가구소득, 동생의 수, 손위 형제의 

수이다. 어머니 학력은 변수 값의 범주를 고등학

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

상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제시하였고, 다변량분석

에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1), 미만(0)으로 코

딩하여 한 개의 가변수로 투입하였다.

어머니 직업은 종사하는 직종으로 조사하였다. 

직종의 범주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

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

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무직

으로 조사되었는데, 유사한 직종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되 빈도와 백분율을 고려하여 1)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종사자(전문직 및 관리직), 2)사무종

사자(사무직), 3)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판매서

비스직), 4)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군인(기타 직종), 5)전업주부로 재분

류 하였다. 

가구 소득은 조사대상 아동이 속한 가구의 연

간 소득을 조사하였고, 다변량분석에는 가구 소득

의 편포를 보정하기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투

입하였다. 형제자매 수는 조사대상 아동의 동생의 

수와 손위 형제자매의 수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특성으로 성별과 건강상태를 조사하였

다. 아동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

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

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를 건강함(1)으로‘건강

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를 

건강하지 못함(0)으로 가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생활시간은 평일 학업관련 시간, 평일 

여가 시간을 측정하였다. 학업관련 시간과 여가 시

간은 ‘학생은 이번 학기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

는데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

까?’라는 질문에 각 세부 영역에 실제 할애한 시

간을 시간과 분으로 답하게 하였다. 학업관련 시

간은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 학교 숙제를 하

는 시간, 학원(과외) 숙제를 하는 시간, 학교나 학

원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여가시간은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

을 읽는 시간(독서시간),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

고 노는 시간,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TV 프

로그램이나 비디오, DVD를 시청하는 시간, 이외

에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다변량분석 모형에는 각 활동에 할애한 

시간을 연속변수로 투입하거나, 범주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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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 제시하기 위

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특성, 아동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간이 아

동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

의 수면시간 빈곤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여 위계

적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3이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가족과 아동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

간이 아동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변수들의 분포

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의 

전단계로 필요하다. <표 1>은 가족의 특성, 아동

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가족의 특성 중 어머니의 학력은 44.1%가 고등

학교 졸업 이하, 23.8%가 전문대 졸업, 32.1%가 4

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

문가 및 관리자(전문가, 전문직 관련 종사자, 관리

자)의 비율이 21.2%, 사무종사자가 13.2%, 판매서

비스종사자가 16.6%, 기타 직종 종사자(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가 

7.9%였다. 전업주부가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소득 평균 4975

만원이고 표준편차는 2434만원이었다. 중위수는 

4550만원이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동생이 있는 경

우가 46.9%였고,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51.7%였다. 조사대상 아동 중 51.7%가 남성, 48.3%

가 여성이었다. 아동의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44.6%,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52.8%로 대다수가 건강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생활시간에서 평일 학원이나 과외시간

은 평균 118분, 표준편차는 83분이었고, 평일 학교

숙제시간은 평균 43분, 표준편차는 31분이었다. 

학원이나 과외의 숙제시간은 평균 35분, 표준편차 

34분, 기타 공부시간은 평균 48분, 표준편차 48분

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평일 학업관련 시간 중 학원 

과외시간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평일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은 TV 비디오 시청 시

간이었다. 조사대상 아동들은 평일 평균 70분(표준

편차 53분)을 TV 비디오 시청에 사용하고 있었다. 

컴퓨터 게임 오락시간은 평균 48분(표준편차 40

분), 독서시간은 평균 43분(표준편차 40분)이었고, 

그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평균 53분(표준편차 53분)이었다. 

아동의 수면시간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조

사대상 아동들의 평일 취침시각은 평균 22시 27

분이고, 기상 시각은 평균 7시 20분이었다. 평일

의 수면시간은 평균 8.89시간이었다. 수면시간이 

9시간 미만인 경우를 수면시간 빈곤으로 정의할 

때 수면시간 빈곤에 해당하는 아동은 전체의 

45.9%였다. 

IV. 연구 결과

1. 아동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

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면시간을 종속변

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1단계 모형은 

독립변수로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어

머니 학력, 어머니 직업, 가구소득, 동생 수, 손위 

형제 수를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에는 가족의 특

성, 아동의 특성인 아동의 성별과 건강상태를 투

입하였고, 3단계 모형에서는 아동의 생활시간 관



아동의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1－

변수(표본수)(단위)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가족

특성

어머니

학력

(n=1762)

고등학교 졸업 이하 777 44.1

전문대 졸업 419 23.8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566 32.1

어머니

직업

(n=1762)

전문직 및 관리직 374 21.2

사무직 233 13.2

판매서비스직 292 16.6

기타 직종 140 7.9

전업주부 723 41.1

가구 소득

(n=1762)

연간 가구소득(만원) (4973.09) (2434.57)

1분위수(25%) 3500

중위수(50%) 4550

3분위수(75%) 6000

형제자매 유무

(n=1762)

동생이 있는 경우 826 46.9

 손위 형제자매 있는 경우 911 51.7

아동

특성

성별

(n=1762)

남성 911 51.7

여성 851 48.3

건강

상태

(n=1762)

매우 건강하다 785 44.6

건강한 편이다 931 52.8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0 2.3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6 .3

학업

관련 

시간

학원/과외시간 (n=1755)(분) (118.21) (83.09)

학교숙제시간 (n=1755)(분) (43.60) (31.50)

학원/과외 숙제시간 (n=1745)(분) (35.40) (34.53)

기타 공부시간 (n=1753)(분) (48.15) (48.11)

여가

시간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 (n=1760) (분) (48.15) (45.46)

TV/비디오 시청시간 (n=1750) (분) (70.86) (53.12)

독서시간 (n=1753) (분) (43.83) (40.11)

친구들과 노는 시간 (n=1753) (분) (53.52) (53.19)

수면

시간

취침시각 (n=1762)(시, 분) (22시 27분 ) (0.83)

기상시각 (n=1762)(시, 분) (7시 20분) (0.43)

수면시간 (n=1762)(시간) (8.89) (0.86)

수면시간 빈곤

(n=1762)

예 808 45.9

아니오 954 54.1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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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가변수 범주

1단계 2단계 3단계

(n=1762) (n=1762) (n=1722) (n=1727)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9.824 *** .392 9.742 *** .408 9.895 *** .415 9.727 *** .422

가족

특성 

어머니 학력 대졸 이상 .013 .046 .007 .013 .047 .007 .013 .047 .007 .015 .047 .008

어머니 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088 .056 -.042 -.087 .056 -.041 -.089 .056 -.042 -.082 .056 -.039

사무직 -.173 *** .065 -.068 -.173 *** .065 -.068 -.153 ** .065 -.060 -.148 ** .065 -.058

판매서비스직 -.166 *** .059 -.071 -.166 *** .060 -.072 -.124 ** .060 -.053 -.116 * .060 -.050

기타 직종 -.134 * .079 -.042 -.136 * .079 -.043 -.114 .079 -.036 -.109 .080 -.034

가구소득(로그) -.102 ** .046 -.055 -.103 ** .047 -.055 -.082 * .047 -.045 -.096 ** .048 -.052

동생 수 .109 *** .038 .082 .109 *** .038 .082 .095 ** .038 .071 .105 *** .038 .078

손위 형제 수 -.096 *** .035 -.076 -.097 *** .035 -.077 -.101 *** .036 -.080 -.088 ** .036 -.069

아동

특성

성별 여성 .001 .041 .000 -.013 .041 -.008 -.038 .042 -.022

건강 좋음 .090 .127 .017 .132 .130 .024 .135 .131 .024

학습

관련 

시간

학원/과외

시간

1시간미만 -.001 *** .000 -.093 -.055 .066 -.024

3시간 이상 -.161 *** .048 -.084

학교숙제

시간
-.001 .001 -.044

학원/과외 

숙제시간

0시간 -.002 *** .001 -.079 .089 .060 .047

1시간 이상 -.106 ** .050 -.057

기타 

공부시간

0시간 -.001 ** .000 -.052 .026 .057 .014

1시간 이상 -.047 .051 -.027

여가

시간

컴퓨터/게임 

오락시간 

1시간미만 -.002 *** .000 -.100 .052 .046 .030

2시간 이상 -.233 *** .073 -.083

TV/비디오 

시청시간

1시간미만 -.001 *** .000 -.072 .026 .048 .014

2시간 이상 -.096 ** .053 -.047

독서시간
30분미만 .001 ** .001 .063 -.089 .054 -.048

1시간 이상 .070 .050 .039

친구들과 

노는 시간
.001 .000 .039

F 7.539*** 6.077*** 4.453*** 5.250***

R2 .033 .034 .073 .063

수정된 R2 .029 .028 .063 .051

*p< 0.1, ** p< 0.05, ***p< 0.01

1)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이하,맞벌이 여부-비맞벌이, 어머니 직장: 전업주부, 학원/과외시간: 1시간 이상 3시간미만, 

학원/과외 숙제시간: 1분 이상 1시간미만, 기타 공부시간: 1분 이상 1시간미만, 독서시간: 30분 이상 60분미만, 컴퓨터

/게임 오락시간: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TV/비디오 시청시간: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성별: 남성, 건강: 나쁨

<표 2> 아동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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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 모형에서 

아동의 생활시간 관련 변수들의 편포가 심하여 회

귀계수가 0에 가깝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각의 편수를 가변수화하여 투입한 결과도 제시

하였다. 4개의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1단계 가족특성 모형의 설명력이 3.3%, 2단

계 아동특성을 추가했을 때 설명력의 증가는 미미

하였다. 3단계 아동의 생활시간 특성을 추가한 결

과 4%의 설명력 증가를 나타냈다. 

1단계 모형의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어머니 직업, 가구소득, 동생 수, 손위 형제 수

가 아동의 수면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판매서비스직이거나, 기타 직종인 경우 전업주부 

어머니와 비교하여 아동의 수면시간은 짧아짐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수면시

간은 짧았다. 동생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수면

시간은 길었고, 손위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

의 수면시간은 짧았다. 2단계 모형에 추가로 투입

된 아동의 성별과 건강상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고, 1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던 어머니 직업, 가구소득, 동생 수, 손위 

형제 수는 2단계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 아동의 생활시간 변수들을 연속

변수로 추가 투입하였는데, 아동의 학습관련 시간

과 여가시간 사용이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원과외 시간, 학원과외 숙제시간, 컴퓨터게임 

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독서시간에서 나

타났다. 이들을 가변수화하여 모형에 투입한 결

과, 학원과외 시간이 1시간~3시간 미만인 아동과 

비교하여 3시간 이상인 아동의 수면시간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짧았다. 학원과외 숙제시간도 

수면시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1시간미만의 숙제를 하는 아동들(준거집단)과 비

교하여 1시간 이상 숙제를 하는 아동들은 짧은 

수면시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을 연구한 최용락 외(2009)와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을 연구한 강현구 외(2014), 김경호(2017)

가 보고한 학습시간은 수면시간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여가시간 중에는 컴퓨터게임 오락시간과 TV비

디오 시청시간에 따라 수면시간이 영향을 받았다. 

컴퓨터게임 오락 또는 TV비디오 시청을 2시간이

상 하는 경우 1시간 이상 2시간미만(준거집단)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면시간이 짧았다. 

독서시간, 기타 공부 시간은 가변수로 투입했

을 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학원 

과외시간, 학원 과외 숙제시간, 컴퓨터 게임 오락

시간, TV 비디오 시청시간이 준거집단 보다 짧은 

경우 수면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3단계 모형에서도 1단계, 2단계 모형과 유

사하게 가족 특성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사무직, 판매서비

스직인 경우 전업주부와 비교하여 아동의 수면시

간이 짧았고, 기타 직종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2.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이 수면시간 빈곤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면시간 

빈곤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계

적으로 실시하였다. 단계별로 가족특성 변수, 아

동특성 변수, 아동생활시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고, 4개 모

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모형

에서는 어머니 직업, 가구소득, 동생 수, 손위 형

제 수가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아동이 

수면시간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 어머니가 사무직인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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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가변수 범주

1단계 2단계 3단계

(n=1762) (n=1762) (n=1722) (n=1727)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가족

특성 

어머니 학력 대졸 이상 -.062 .111  .940 -.057 .111  .945 -.061 .115 .941 -.060 .115  .942

어머니 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239 * .134 1.270 .234 ** .134 1.264 .232 * .137 1.261 .221 .137 1.248

사무직 .481 *** .155 1.618 .483 *** .155 1.620 .468 *** .159 1.596 .455 *** .159 1.577

판매서비스직 .465 *** .142 1.592 .452 *** .142 1.572 .377 *** .146 1.458 .357 *** .146 1.429

기타 직종 .428 ** .188 1.534 .423 ** .188 1.527 .394 ** .194 1.483 .375 * .193 1.455

가구소득(로그) .198 * .112 1.219 .191 * .112 1.210  .164 .116 1.179 .199 * .116 1.220

동생 수 -.201 ** .091  .818 -.210 ** .091  .811 -.181 ** .094 .835 -.206 ** .094  .813

손위 형제 수 .188 ** .085 1.207 .184 ** .085 1.202 .205 ** .088 1.227 .174 ** .088 1.190

아동

특성

성별 여성 .150 .098 1.162 .176 * .102 1.193 .226 *** .102 1.254

건강 좋음 -.150 .304  .860 -.205 .319 .815  -.220 .319  .803

학습

관련 

시간

학원/과외시간
1시간미만 .002 *** .001 1.002 .127 .163 1.136

3시간 이상 .279 ** .117 1.322

학교숙제시간 .001 .002 1.001

학원/과외 

숙제시간

0시간 .003 ** .002 1.003  -.200 .146  .818

1시간 이상 .112 .121 1.119

기타 

공부시간

0시간 .002 .001 1.002  -.070 .138  .933

1시간 이상  -.014 .123  .986

여가

시간

컴퓨터/게임 

오락시간 

1시간미만 .002 ** .001 1.002 .008 .111 1.008

2시간 이상 .508 *** .178 1.662

TV/비디오 

시청시간

1시간미만 .002 ** .001 1.002 .001 .117 1.001

2시간 이상 .209 .130 1.232

독서시간
30분미만 -.002 * .001 .998 .133 .132 1.142

1시간 이상 -.150 .123  .861

친구들과 

노는 시간
-.001 .001 .999

상수 -2.046 ** .943 -1.905 * .982 -2.048 1.035

χ2 49.650*** 52.205*** 87.108*** 80.44***

Psudo-R2(Nagelkerke) .028 0.039 .066 .061

*p< 0.1, ** p< 0.05, ***p< 0.01

1)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이하,맞벌이 여부-비맞벌이, 어머니 직장: 전업주부, 학원/과외시간: 1시간 이상 3시간미만, 학원/

과외 숙제시간: 1분 이상 1시간미만, 기타 공부시간: 1분 이상 1시간미만, 독서시간: 30분 이상 60분미만, 컴퓨터/게임 

오락시간: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TV/비디오 시청시간: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성별: 남성, 건강: 나쁨

<표 3>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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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부와 비교하여 아동이 수면시간 빈곤 범주에 

들어갈 경향성이 1.61배로 높아지는데 다른 직종

과 수면시간 빈곤에 포함될 경향성이 가장 높았

다. 어머니가 전문직 및 관리직인 경우 전업주부

와 비교하여 아동이 수면시간 빈곤을 경험할 확

률이 1.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종과 비

교하여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동생수가 적을수록, 손위 형제 수가 많을수록 

아동이 수면시간 빈곤 범주에 들어갈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에 투입된 

각 변수들의 오즈비를 비교해 보면, 사무직의 오

즈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모형에 투입

된 가족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어머니의 직

업의 차이,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사무직인지 전

업주부인지의 차이가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 여부

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수면시간 빈곤율의 

차이가 있다고 발표한 고선강과 김영순(2015)의 

연구를 확장하여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수면시간 빈곤

율의 차이를 이변량분석으로 연구하였는데, 본 연

구는 어머니의 직업을 세분화하고 다른 가족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의 직업이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2단계 모형에 아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동의 성

별, 아동의 건강상태를 투입한 결과 추가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3단

계 모형에 아동의 생활시간 변수들을 추가로 투

입하였는데, 아동의 성별과 생활시간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들

이 있었다. 아동이 여성인 경우, 학원 과외시간이 

길수록, 학원과외 숙제시간이 길수록, 컴퓨터 게

임 오락시간이 길수록, TV 비디오 시청시간이 길

수록 수면시간 빈곤에 들어갈 경향성이 높았다. 

반면 독서시간은 길수록 수면시간 빈곤에 들어갈 

확률이 낮았다. 3단계 모형에서 생활시간 변수들

을 연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계수들이가 0에 가깝

게 나타나 가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각 변수의 

분포에 따라 3개 범주로 나누었는데, 준거집단을 

중간범주로 설정하여 중간범주와 비교하여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

는 경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원 과

외시간과 컴퓨터 게임 오락시간이 유의미한 변수

로 나타났는데, 학원 과외시간이 1시간 이상 3시

간 미만인 아동과 비교하여 3시간 이상인 아동이 

수면시간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았다. 컴퓨

터 게임 오락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아

동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인 아동이 수면시간 빈

곤 범주에 들어갈 경향성이 더 컸다. 3단계 모형

에서 가족 특성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들은 1단계 2단계에서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 중 전문직 및 관리

직의 통계적 유의미 성은 사라졌으나, 3단계에 투

입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가 사

무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아동과 비교하여 수면시간 

빈곤 범주에 포함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생수가 적을

수록, 손위 형제 수가 많을수록, 아동이 여성인 

경우 수면시간 빈곤을 경험할 경향성이 높았다. 3

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상

대적 영향력을 승산비로 비교해 보면, 컴퓨터 게

임 오락시간이 2시간 이상, 어머니 직업 사무직의 

승산비가 각각 1.662, 1.577로 수면시간 빈곤 결

정에 영향력이 큰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의 특성, 아동의 특성,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이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곤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ㆍ청소년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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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결론과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의 특성은 아동의 수면시간과 수면

시간 빈곤에 중요한 영향요인이었고, 특히 어머니 

직업의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곤에 대한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컸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족

의 특성 변수들의 수면시간에 대한 설명력은 수

면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동의 생활시간 변수들의 설명력과 비슷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

년임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가정의 

환경적인 측면이 아동의 수면시간에 중요한 요소

이므로 가정환경 변화를 통해 아동의 적정 수면

시간 확보 노력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적정한 수면시간 확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어

떤 직종에 근무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수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면 시간빈곤을 경험할 확률

도 달라졌다. 특히 어머니가 사무직, 판매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경우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아동의 수면시간은 짧았고, 수면시간 빈

곤에 속할 확률은 높았다. 어머니가 사무직인 경

우 아동이 수면시간 빈곤에 속할 확률은 1.57배로 

높아졌는데, 다른 영향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영

향력의 크기가 큰 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관리

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전업주부 어머

니와 비교하여 아동의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

면, 아동의 수면시간은 어머니 직장의 근무 여건

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직의 

경우 9시 출근과 6시 퇴근이 지켜져도 출퇴근 시

간을 고려하면 가족과의 저녁시간은 최소 저녁 7

시 이후에 시작된다. 맞벌이가정의 가사와 육아 

부담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지워지고 있는 현실에

서 어머니의 늦은 퇴근은 가족의 늦은 저녁식사로 

연결된다. 어머니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과 육아, 자녀 숙제 봐주기 등도 늦은 시간까지 지

속될 수밖에 없고, 늦은 취침시간으로 연결된다. 

어머니가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근무시

간이 길고, 퇴근시간이 늦은 판매서비스직의 특성

이 자녀의 늦은 취침으로 연결되어 아동의 수면시

간 감소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적절한 

시간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들

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

족친화정책의 확산과 사회적으로 과도한 노동시

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가정 안에서 

양성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은 아동의 적정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부모의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조정이 필요하므

로 가족친화정책 중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의 확산과 실질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

회적 문화조성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학원 관련 학습시간, 컴퓨터

게임 오락시간은 수면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었다. 평일 학원 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아동과 비교하여 수면빈

곤에 속할 확률이 1.3배 높았다. 학교에서 생활하

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동에게 주어지는 자유재량 

시간 중 3시간 이상을 학원 과외로 사용하는 경

우 최소 9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

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학원 과외 시간이 길면, 

학원 과외의 숙제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학교 이외의 학습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경쟁적

인 대학입시로 인한 학원과 과외 등의 사교육 문

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

다. 사교육 문제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성장

과 발달을 위한 적정한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서

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게임 오락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 빈곤

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는데, 초등학생 스스로 적

정 수면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시간을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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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현재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컴퓨터게

임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육보다는 전반적인 

시간관리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교육하여 아동 

스스로 합리적인 시간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능

력과 습관을 길러주는 생활시간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동기의 수면시간이 아동의 성장(예, 

키)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정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스스로 컴퓨터게임 오락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 비율이 높았다. 우

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면시간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 중 평일에 9시간미만의 수

면을 하는 비율이 41%였다. 미국수면의학회에서 

제시한 학령기 아동 적정수면시간의 최소치를 적

용하여 수면 빈곤을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체 아동의 40%가 수면시간 빈곤에 해당한다는 것

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아동의 수면시

간 부족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다양한 부정적

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

혀졌다.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 확보를 위하여 사

회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과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정 수면시

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초등학교 학령기 부

모교육의 콘텐츠로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시간 

사용의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생활시간을 주

제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자원경영학 관점의 아동 생활시간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

의 한계로 부모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에 반영하

지 못하였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자녀 돌봄

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부모의 

직장관련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여 아동의 

생활시간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시간빈곤을 다각도로 접근한 연구들도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수면시간 빈곤을 절대

적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상대적 기준, 주

관적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접근으로 수면시간 빈

곤을 연구하고, 수면시간 빈곤 기준에 대한 활발

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에 적합한 초등학생들의 

권장 수면시간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수면시간 뿐 아니라 놀이시간, 독서

시간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생

활시간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끝으로 아동이 시간빈곤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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